
August 15th Joint South-North (North-South) Prayer for Peace &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2022 

 

O Lord, how long shall we continue to keep the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When will peace come to the painful and broken land of Korea? 

When will the South and the North lay down the weapons aimed at each other, hold each other’s hand, 

and sing a song of peace? 

When will you lift the thick shadow of division? 

 

O Lord, we have been living in pain of division for a long time.  

Following the brotherly Korean War with its incalculable number of deaths, countless families were 

separated by the war and many people lost their livelihood.  

The forces of the division system are the major stumbling blocks in the path toward peace and 

reunification while military tensions are rising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midst of mistrust.  

Our hearts break when we look at the rusty barbed wire. 

 

O Lord, grant your healing grace to those suffering from the wounds of division. 

Help us to stop demonizing each other but instead to pursue peace and coexistence. 

Empower us to take down the rusty barbed wire and the desires of all who block the way of peace.  

Grant us love that encourages us to overcome suspicion and hatred. 

Help us to discover the truth in ourselves that we can become agents of peace and reconciliation 

through your grace. 

 

O Lord, have mercy on us in your compassion, that churches in the North and the South may gladly 

respond to your love in a faithful commitment to the journey of peace. Give us the strength and 

resilience to go beyond division and work together for peace through dramatic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May we rekindle the hopes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O Lord, 77 years of division, there shall be no more tears and pain. 

We can no longer be bound in heavy chains of war and conflict. 

We cry to you for help, Lord; may we, your people, have open eyes to see and open ears to hear your 

presence among us along the journey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ame of Jesus, the Prince of Peace, we pr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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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조선반도 평화통일 남북, 북남 공동기도주일 기도문 

주님, 언제여야 합니까? 

언제여야 길 잃은 한반도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까? 

언제여야 아픔의 땅, 한(조선)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언제여야 남과 북/북과 남이 

서로를 향했던 총칼을 내려놓고, 서로를 얼싸안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호소에 절망이 깃든지 오래입니다. 기약 없는 평화를 목 놓아 기다리는 것도 지쳐만 

갑니다. 기어이 백년을 넘기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입니다. 주님, 언제여야 짙게 드리운 분단의 

그림자가 걷히는 것입니까?  

긴 세월, 남과 북/북과 남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수많은 민民이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비난해왔던 수십 년간, 마음의 간극은 깊어졌고 한민족의 정체성은 

희미해졌습니다. 분단을 먹이삼아 기생하는 이들은 이악스럽게 살아남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이들의 몸짓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긴장과 갈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민民의 삶에 무거운 멍에가 되고 있습니다. 깨어진 신뢰 속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한반도를 휘감고 있습니다. 이념이 그어놓은 철조망은 77년째 녹슬어가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우리들의 심정은 타들어갑니다.  

주님, 한(조선)반도의 민民은 꿈이 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참혹한 역사에 긁히어 생긴 깊은 

상처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는 서로가 미워하며,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가 평화를 말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빚어낸 모든 간극이 해소되고, 

전쟁이 세워 낸 철조망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체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막아서는 모든 

이들의 욕망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는 끔찍한 전쟁이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는 

폭력의 광풍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남과 북/북과 남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며, 함께 

자주적으로 복잡한 분단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한반도를 향한 민民의 이 꿈들이 

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이 추동 할 역사의 발걸음을 상상하게 

해주십시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성취해야 할 소명임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모든 능력과 힘을 남과 북/북과 남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십시오. 그리하여 분단의 깊은 상처가 아물고, 한민족이 손을 맞잡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평화롭고 자주적인 한반도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꺼져가는 

남북/북남통일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77년 분단의 세월, 가늠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축적된 인고의 시간. 주님, 더는 안 됩니다. 

더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는 전쟁과 폭력의 사슬에 묶여 끌려 다닐 수 없습니다. 

민民의 간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남과 북/북과 남 그리스도인들의 절규에 

응답해주십시오. 화해와 평화를 향한 버겁고 멀고 먼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정의의 왕, 평화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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